
제주동녘도서관(관장 현관주)은 전

시와 체험, 공연이 어우러지는

2019 동녘! 돌머들 한마당 을 연다.

행사는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오

후 5시까지 전시 체험 공연마당으로

구성돼 도서관 일원에서 진행된다.

체험마당에선 드라이플라워 감사 편

지 만들기 를 비롯해 주먹밥 자몽에

이드 맛보기, 동전지갑 만들기 등 9

개 부스가 운영된다. 김지은기자

제주지역 가계대출 잔액이 16조원에

육박하며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고

있다. 또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위

한 대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저축성

예금은 감소세로 전환하며 가계나

기업 모두가 자금난을 겪는 것으로

나타났다.

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6일 발표한

2019년 7월중 제주지역 금융기관

여 수신 동향 자료에 따르면 7월 말

기준, 제주지역 금융기관의 여신 가

운데 가계대출 잔액은 15조7657억원

(전체 대비 52.7%)으로 월중 755억

원이 늘었다. 이는 전월 대비 0.5%,

전년 동월 대비 8.1% 각각 상승한

수치다.

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거

래량이 소폭 늘며 예금은행의 증가

폭은 전월 62억원에서 7월 316억원

으로 확대됐다. 대신 비은행금융기

관은 1억원에서 -67억원으로 집계되

며 감소세로 전환했다.

기타 가계대출은 전월 617억원에

서 7월 439억원으로 다소 축소됐다.

예금은행은 91억원에서 394억원으

로 몸집을 불렸지만, 비은행금융기

관은 526억원에서 45억원으로 크게

줄었다. 예금은행의 기업 대출도 중

소기업을 중심으로 급증했다. 지난 6

월 407억원에서 7월 2091억원으로

증가폭을 키웠다. 비은행금융기관에

서의 기업대출은 690억원에서 214억

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.

7월 말 기준, 제주지역 금융기관의

수신 잔액은 29조1049억원으로 월중

890억원이 감소했다. 전월 대비 -03

%, 전년 동월 대비 10.4%를 각각 기

록했다. 요구불 예금 및 저축성 예금

모두 줄며 6월 45억원에서 7월 -440

억원으로 마이너스 성장했다. 기업

예금도 1549억원에서 -53억원으로

하락, 감소세로 전환했다. 비은행금

융기관도 감소세로 돌아섰다.

백금탁기자 haru@ihalla.com

제주대학교는 국립대학 육성사업단

(단장 김치완 교육혁신본부장)이 추

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현장지원 아

카데미 사업이 2019 국립대학 육성

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6일

밝혔다.

우수사례로 선정된 도시재생현장

지원 아카데미 사업은 제주대 사업

단과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현

장지원 센터가 연계해 대학생들이

지역사회 현안문제에 자발적으로 참

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추진한 점

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. 표성준기자

제주도내 학생들이 스포츠로 하나

되는 축제가 열린다.
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1

일 사전경기를 시작으로 오는 28~

29일 도내 경기장 27곳에서 제13

회 제주도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

클럽축제 를 연다고 26일 밝혔다.

뛰어라! 느껴라! 즐겨라! 를 슬로건

으로 내건 축제는 학생들이 학교에

서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키운 기

량을 펼치고 우정을 쌓는 장으로 꾸

며진다.

올해 대회에는 도내 초 중 고등학

교 170곳(전체 188곳)에서 학생

6314명이 함께한다. 넷볼, 농구, 배

드민턴 등 20개 종목에 499개 클럽

이 참가할 예정이다.

학교 별로 보면 초등학교 97곳에

서 학생 2469명이 202개 팀을 꾸려

참가하며, 중학교(43곳)는 177개

팀 2346명, 고등학교(30곳)는 120

개 팀 1499명이 열띤 경기를 펼친다.

대회 종목별 우승팀은 오는 10월

~11월 중에 개최되는 전국스포츠클

럽에 제주 학생 대표로 참가하게

된다. 김지은기자

정부가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

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장보

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기로 한 것과

관련해 교사 확보 등을 위한 대책 마

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.

제주도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구인

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.

2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

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

기본보육 과 연장보육 으로 구분

되는 등 보육지원체계가 달라진다.

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

보육은 담임교사가 맡고, 오후 4시

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

육 시간에는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

치된다.

아동의 하원시간에 구분 없이 똑

같이 지원되던 보육료도 오후 5시

이후에는 시간당 단가로 지원된다.

맞벌이 등을 이유로 저녁 늦게까지

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이 눈치

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. 보건

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

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

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있다.

보건복지부는 연장보육 전담교사

가 배치되면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

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담임교

사의 기본보육 시간이 7시간으로 정

해져 업무부담이 줄고 휴게시간이

확보되는 등 근무여건이 개선되기

때문이다.

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한 관건

은 보육교사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

된다.

제주지역의 경우 어린이집 상당수

가 교사 수급에 애를 먹는 상황이라

연장보육 전담교사를 확보하지 못할

경우 연장반 운영이 쉽지 않고 담임

교사의 업무부담이 여전할 수밖에

없는 탓이다. 이 경우 보육서비스의

질적 향상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자

칫 무색해질 수 있다.

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어린이집

원장은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 어린

이집을 운영할 때는 교사를 구하는

게 어렵지 않았는데 제주에선 교사

채용이 안돼 지난해 문을 열기까지

힘들었다 며 도내 읍면 지역은 교

사 확보가 더 어려운 상황 이라고 토

로했다.

제주시내 또 다른 어린이집 관계

자는 지금도 보조교사를 구해 보면

오전 시간대는 그나마 채용이 되는

데 저녁까지 근무할 교사는 찾기 어

렵다 면서 당장 내년 3월부터 연장

반을 운영하려면 오전 9시 이전에

운행되는 등원 차량 문제 등을 현장

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

체적인 설명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.

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

현재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

렴하는 단계라 자세한 사항은 이후

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오

는 10월 중에 전국 시 도 보육사업

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

등 준비를 하고 있다 고 말했다.

김지은기자 jieun@ihalla.com

사 회 2019년 9월 27일 금요일 5

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

제주시민속오일장 2, 7

한림민속오일장 4, 9

세화민속오일장 5, 10

함덕오일장 1, 6

고성오일장 4, 9

전통시장 갑시다!!

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

서귀포향토오일장 4, 9

성산오일장 1, 6

중문향토오일장 3, 8

표선오일장 2, 7

대정오일장 1, 6

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27일 금요일 음 8월 29일 (6물)

기상정보

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

제 주

성 산

고 산

서귀포

30%

60%

60%

30%

60%

60%

60%

60%

제주도는 27일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

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아침부터 가끔 비

가 오는 곳이 있겠다. 아침 기온은 21~22

℃, 낮 최고 기온은 26℃로 예상된다. 제

주도전해상과 남해서부먼바다에는 짙은

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.

해뜸 06:25

해짐 18:25

달뜸 04:13

달짐 17:45

물때
만조 09:19

21:58

간조 03:48

15:48

주간예보 <문의☎국번없이131>

내일 흐리고 한때 비 21/26℃

모레 구름 많고 비 21/27℃

생활 안전기상정보

식중독지수

위험

자외선지수

보통

교사 구하기 힘든데… 연장반 운영 어쩌나

가을바다 즐기는 서퍼들 화창한 가을 날씨를 보인 26일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서퍼들이 패들보드를 즐기고 있다. 이상국기자


